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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� 83L OG � 곶자왈

곶자왈을 소유하는 완벽한 방법

Forest Sharing

잠시 ‘업자’의 시선으로 바라보자. 거친 돌 틈에 뿌리를 내린 거목과 검은 바

위를 푸릇푸릇하게 덮은 이끼, 지루할 틈 없는 다채로운 식생과는 조금 다

른 맥락에서, 곶자왈은 매력적인 땅이다. 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주

변 부지와는 땅의 규모가 다르다. 1만 평(약 33,000㎡)을 개발한다고 했을 

때 위치가 마을 근처라면 땅 소유주 여럿과 교섭해야 하지만, 곶자왈에서는 

1만 평짜리 땅이 한 사람 소유인 경우도 있다. 땅 주인은 대체로 곶자왈을 

사겠다는 이를 반긴다. 곶자왈은 오랫동안 바위만 많은 쓸모없는 땅이었기 

때문이다. 전체 곶자왈 중 20%가 그렇게 사라졌다.

곶자왈의 지질구조와 형성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송시태 박사는 우

리가 곶자왈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관 이상이라 말한다. 용암

이 굳어 생긴 바위가 부서져 지표를 형성한 곶자왈 지대의 지질은 맑고 깨

끗한 제주 지하수의 비밀이다. 바위가 얼기설기 쌓인 다공질 구조라 빗물을 

무한정으로 수용한다. “곶자왈이 없었다면 제주 사람들의 생명수인 용천수

는 풍부하지 않았을 겁니다. 제주는 산사태가 없는데, 곶자왈이 없다면 얘

기가 달라지죠.” 곶자왈을 개발한다는 것은 곶자왈의 돌 틈에 하수관을 박

고 그 위는 시멘트로 덮는다는 의미다. 땅속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

줄어드는 건 물론, 하수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하수까지 오염될 수 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